 사랑하는 방글라데시 동역자 님들께                                           2010.4.20
 방글라데시 농촌 주민들은 유채, 감자 등 밭 장물 수확을 끝낸 후 금년 첫 모내기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도시주민들은 심각한 전력난으로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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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째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도시 지역에는 아침에 1~2시간 물을 주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물 받고, 씻고, 청소하고, 간단한 빨래도 하고……. 아침이 참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물과 전쟁을 하다 보니 요즘 통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 시간이 7시 좀 넘어서 시작되어 9시가 넘으면 끝이 납니다. 아침예배에 늦어 현지인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웃으면서 힘내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 주곤 합니다. (김낭희)
- 북극 나라로 도망가고 싶은 더위입니다. 
비를 주시던지 전기를 주시던지 이럴 때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류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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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마리 실내 체육관/태권도 체육관(4,800sf)과 컴퓨터 교실(400sf) 및 발전, 전기, 목공 실 등 사역 지원 실(2,000sf)의 준공식이 지난 3월 10일 있었습니다. 훌륭한 시설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 동역자님들과 건축비를 헌금하여 주신 구본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방글라데시 찔마리, 울리뿔 지역에 28명의 태권도 유단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세계태권도 연맹과 대한민국 국기원 태권도 공인7단 김훈택 사범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보급된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age: image4.jpg]



- 인천 주안교회 한상호목사님 내외분, 협성대학교 유성준목사님 내외분, 휴스톤의 구본채, 김훈택 선생님께서 먼 길 오셔서( 3월 9-19일) 말씀사역과 태권도사역으로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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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저녁 디트로이트에서 찔마리 병원건축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찔마리 병원건축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기획하고 주선하신 디트로이트 사역자들과 공연장을 가득 매워 주신 디트로이트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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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마리 지본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체 예배처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며 온 찔마리 교회의 현지인 담임자가 재정 사고를 내고 잠적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를 파괴 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찔마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신실한 현지인 교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글라데시 공무원들과 KDAB 행정사역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방글라데시 국내법에 따라 외국 기관들은 정기적인 사업 승인,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사역 자들의 비자 연장, 사업승인, 사업연장허가 등을 해 줄 수 없다고 협박하며 몇 달 째 시간을 끌고 있어 현지인 행정사역 자들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직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고, 계류중인 현지 정부와의 행정 업무들이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두 달 동안도 분에 넘치는 사랑과 기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인 5-6월도 한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시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장순호, 민은주, 류수혜, 장영인, 엄명희, 김낭희 드림.
